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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는 100%한국인이자 100% 미국인”...김영옥 대령
- 재외동포청, 2026년 7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로 故김영옥 대령 선정

【관련 국정과제】 (예시)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, 전역 후에는 한인 

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 헌신한 故김영옥(1919-2005) 대령이 

2026년 7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로 선정됐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전쟁영웅이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재외

동포의 대표적인 인물인 故김영옥 대령을 7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로 

선정했다고 밝혔다.

  ㅇ 김영옥 대령은 19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

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.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 미군 

최초의 아시아계 보병대대장을 맡아 뛰어난 지휘력을 인정받으며 

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.

□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442연대 전투단 소속으로 이탈리아 

및 프랑스 전선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.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

다시 자원입대해 중부 전선 주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, 유엔군 

가운데 가장 먼저 캔자스선에 도달해 기존 38도 선을 60km 위로 밀어 

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.

 

 ㅇ 이러한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해 미국과 프랑스, 이탈리아 등 

여러 나라의 무공훈장을 받으며 세계적인 전쟁영웅으로 이름을 남겼다.

□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헌신은 계속됐다.



 ㅇ 김 대령은 전쟁고아를 돌보는 ‘경천애인사’ 보육원을 후원했고, 한인

건강정보센터 설립을 이끌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 이민자들을 

도왔다. 또한 한미연합회와 한미박물관 설립에도 힘을 보태며 한인 사회의 

권익 신장과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.

 ㅇ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

참여했고,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규탄 결의안 통과

에도 힘을 보태는 등 인권 보호 활동에도 헌신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‘나는 100% 한국인이자, 100% 미국인’이라는 

김영옥 대령의 말에는 모국과 거주국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그의 삶이 

담겨있다”며 “조국과 거주국에 함께 기여하며 재외동포의 위상을 높인 

그의 발자취가 오늘날 700만 재외동포에게 자긍심과 이정표가 되기를 

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2026년 7월 ‘이달의 재외동포’ 상세 자료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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